마0811 Note

◆Cross check : 시107002-3 사4912 사5919 말0111
시107:02.여호와의 되찾아진[가알:(혈족관계에 대한 동양법을 따라)무르다,(친척의 소유를 다시 사든지, 그의 과부와 결혼하는 등에 의하여)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다, 아무래도,전혀, 무르는 자,복수자,구해내다,(일가나 일가가 될 의무를 행하는) 친척, 사다,배상하다,구속하다]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라, 그들을 그분께서 적의 손으로부터 되찾으셨으며, 
시107:03. 그리고 그들을 땅들에서 곧, 동으로부터, 서로부터, 북으로부터, 남으로부터 모으셨느니라. 
사4912. 보라, 이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느니라, 그리고 보라, 북쪽으로부터와 서쪽으로부터 오는 이들을, 또 시님(씨님:먼 근동지역,시님,중국을 지칭)의 땅으로부터 오는 이들을. 
[bookmark: _GoBack]말0111. 이는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바로 그것의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해지며, 또 낱낱의 곳에서 분향[카타르:연기를 내다,불을 피워서 향기를 내다,(향,제물을)태우다,향을 피우다,불을 붙이다,(향기,제물을) 드리다]과 순수한 봉헌물[민하:헌물,조공,특히 희생제물(보통 피없는 자원제),선물, 봉헌물,소제]이 내 이름에게 드려짐이라, 이는 내 이름이 이방인들(고이: 이방 나라,이방,동물들의 떼,메뚜기들의 날음,이교도,이방인,나라,백성) 사이에서 위대해짐이라.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.
